
비정형과 비물질성에 대한 탐구…'스타 작가' 카푸어 개인전

August 31, 2016  l  권혜진 기자

10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서 '군집한 구름들'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저는 작품에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네번째 개인전을 위해 방한한 '현대 예술계의 스타 작가'인 아니쉬 카푸어(62)는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제갤러리 1관과 3관에서 '군집한 구름들'(Gathering Clouds)이라는 제목으로 개막한 전시는 2003년과 2008년, 
2012년에 이은 카푸어의 네번째 개인전이다.

특히 이번에는 그의 작품 중 '군집한 구름들'과 '트위스트' 시리즈가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트위스트' 시리즈는 이미지의 반사와 왜곡, 전환을 통해 시공감각 이면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탐구하는
카푸어의 세계관이 담긴 작품이다.

거울처럼 매끈하게 얼굴이 비치는 스테인리스 강철을 가공한 조각으로, 특정 방향에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처럼
꼬이거나 휘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작가의 설명처럼 조각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지만 기하학적인 형태에 반사되는 표면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떠한 복잡한 조각보다 크다.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한 표면에 비친 대상은 위아래가 뒤집어지거나 일그러져 있는데,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과 동시에 고대나 미래 어느 시점의 기념비 앞에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작가는 "사람들은 흔히 기하학을 알기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고 직설적인 모양 때문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흥미롭게도 신비롭게 보이는 만큼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작품을 '트위스트'하면서 이런 이면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Page 1 of 3

국제갤러리에서 네번째 개인전을 여는 아니쉬 카푸어. 사진 촬영 Keith Park [국제갤러리 제공]



그의 작품이 공통적으로 단순 간결한 형태를 지닌 데 대해 "심심한 예술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단순함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단순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군집한 구름들' 시리즈도 그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형태는 단순하지만 강렬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온몸으로
발산한다.

카푸아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하늘거울'(Sky Mirror)과 동일하게 유리섬유로 제작된 오목한 형태의 디스크 연작으로, 
검은색 안료로 칠해져 있어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떠올리게 한다.

카푸아는 이 '군집한 구름들' 시리즈를 가리키며 "네 가지 모양의 원반 형태인데 각기 다른 색이다. 가까이서 보면 평
평한 공간인데 이런 '보이드'(void·빈 공간)는 내가 '비정형'과 함께 굉장히 중시하는 테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세상의 기원'(L'origine du monde), '리바이어던'(Leviathan) 등 반사적인 표면을 가진 오목한 형태 위에
강렬한 색을 입힌 작품을 즐겨 선보였다.

이 때문에 마치 오목 거울 같은 조형물은 그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했다.

그는 이 작품의 제목을 '구름'이라고 정한 것도 자신의 관심사인 '비정형'이나 '비물질성'에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구름은 실체나 형태가 없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그는 찰흙덩어리로 항아리를 빚는 것을 예로 들면서 "항아리에는 빈 공간이 만들어진다. 손에 잡히는 물성(찰흙)으로
비현실적인 요소(빈 공간)를 창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작품에선 어두운 내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 중요한 테마다. 나는 이 비정형과 비물질을 만들어내는 방법
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작품 세계와 정신 세계는 나눠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푸어는 매일 참선과 명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age 2 of 3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군집한 구름들'(Gathering Clouds) 설치 전경. 사진 촬영
Keith Park [국제갤러리 제공]



그는 "'내가 오늘 영성적인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드는 사람은 없다. 영성은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참선과
명상에 흥미가 있고 수년째 하고 있지만 작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예술의 가장 고차원적인 목표는 비물질성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지극히 물리적인 것이
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명제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알쏭달쏭한 답을 내놨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

문의 ☎ 02-735-8449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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